-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창립 취지문 -
현재 대한민국에 웹하드는 약 43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웹하드들은 단순한 신고만으로 운영되며 불법 저작권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문화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 규모는 약 1조 4,25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 웹하드의 범람은 산술적 피해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화와 드라마 2차 판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창작자들의 콘텐츠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DVD와 케이블 등 2차 판권 시장이 더 큰 반면 한국은 1차 시장 이외의 수익이 없다보니, 다양한 콘텐츠 기획에 결정적인 제약이 됩니다.
둘째, 콘텐츠 유통 및 보호 기술 시장이 사장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 유통과 보호 기술이 있음에도, 불법 웹하드를 통한 유통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기술 시장이 죽었습니다.
셋째, 불법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 유포되면서 장기적 비전을 갖고 기술개발형 창업을 하는 대다수의 청년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는 대다수가 20대와 30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웹하드 업체 이외에 20대와 30대가 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청년사업가들조차 어쩔 수 없이 웹하드 시장으로 진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웹하드 합법화 모델의 의지가 있는 웹하드 업체들은 ‘콘텐츠유통기업협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소속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콘텐츠 유통시장을 합법화하여 콘텐츠 시장과 유통시장, 그리고 보호기술 시장을 동시에 성장시켜 더 큰 시장을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저작권보호센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모든 웹하드에 기존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필터링 기술보다 더 강화된 복제방지형 과금체계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영진위, 그리고 KBS 등 저작권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 기관과 저작권자들과의 협의를 마쳐 최소한 올해 안에 100% 가까운 합법화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웹하드 등록제를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조만간 창립할 대중문화기자협회와 청년PD협회 등 실질적으로 콘텐츠 시장의 주역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웹하드는 불법성만 제거한다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웹2.0형 기업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합법화 모델을 성공한다면, 문광부, 저작권보호센터, 영진위 등과 협의하여 대한민국의 웹하드 모델을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에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넷째, 웹하드는 20대와 30대가 이끌고 있습니다. 웹하드가 아닌 다른 인터넷 사업을 하는 동료 20대와 30대 인터넷기업가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시절부터 저희는 면밀하게 합법화 모델을 검증해왔습니다. 현재 이론적으로는 100% 실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의 시장은 분명히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관련 기관,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저희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